
한국, ISO 참여수준 세계10위 도약
산자부, 국제표준화기구 기술위원회 4 14개 참여 … 중국은 46 1개

우리나라가 2001년 4월1일부로 국제표준화기구(ISO)의 741개 기술위원회 중 414개 위원회의 정회원이 됨으

로써 네덜란드를 제치고 기술위원회 다수 가입 10위 국가로 진입했다.
산업자원부에 따르면, 현재 ISO 회원국은 총 139개국으로 우리나라보다 많은 기술위원회에서 활동하는 국가

는 미국, 영국, 독일, 프랑스, 이탈리아, 일본, 중국, 러시아, 스웨덴 등 9개국 뿐이고 네덜란드, 오스트레일리아,
캐나다, 노르웨이, 스페인, 인디아, 멕시코 등 경쟁국들은 우리나라보다 뒤쳐진 상황이다.

우리나라가 가입한 ISO 기술위원회 수는 1995년 112개로 세계 30위권이었으나 2000년 270개, 2001년 373개,
그리고 2002년 4월1일 현재 414개로 급격히 확대됐다.

우리나라의 ISO 기술위원회 가입추이

기술위원회 정회원 수는 국가별 국제표준화 참여수준을 가늠하는 척도로 작용하고 있다. 기술위원회 정회원

은 국제표준의 초안작성 단계에서부터 참여할 수 있고 투표권을 행사할 수 있음에 따라 많은 기술위원회에 가

입할수록 많은 국제표준(안)에 자국의 의견을 반영할 수 있는 기회를 가질 수 있기 때문이다.
반면, 기술위원회 정회원이 아닌 국가는 위원회가 작성한 국제표준(안)에 대해 형식적으로 사후 승인할 권

한만을 가진다.

세계 각국의 ISO 기술위원회 가입현황



기술위원회 정회원이 되면 반드시 해당 위원회가 제정하고 있는 국제표준(안)에 대해 기술적 검토를 수행하

고 투표에 참여하며, 국제회의에 전문가를 파견할 의무가 부과돼 무작정 많은 기술위원회에 가입할 수는 없다.
의무를 다하지 못하면 ISO 규정에 의해 정회원 자격을 박탈당하는 수모를 겪게 된다.

따라서 기술위원회 정회원이 되기 위해서는 해당 기술분야에서의 충분한 산업기반 및 전문가 집단 확보와

국가표준화기관의 지원능력 보유가 전제조건이 된다.
우리나라는 기술위원회 가입을 통해 2001년 1년간 2115건의 국제표준(안)에 대해 투표활동을 수행했으며,

191회의 국제표준회의에 880명의 전문가가 참여한 바 있다.
또「전자상거래를 위한 제품분류 원칙」등 우리나라의 고유기술로 작성된 11개의 국제표준(안)에 대한 제정

작업이 진행중이다. 특히, 동영상압축기술(MPEG) 분야에서는 55종의 우리기술이 ISO 국제표준(안)에 포함돼

상당한 로열티 수입이 기대되고 있다.
그러나 국제표준화 활동에 참여하는 전문가 집단은 선진국이 산업계 중심으로 구성된 반면, 우리나라는 학

계 및 연구소 중심의 활동이 이루어지는 등 표준화의 중요성에 대한 기업들의 인식이 부족한 상황이며, 국제

표준화기구 기술위원회의 간사 및 의장 수임을 통해 국제표준화 활동을 주도할 만큼 기술적 전문성과 영어 능

력을 겸비한 걸출한 전문가도 부족한 실정이다.
이에 기술표준원은 수출기업들을 중심으로 국제표준화 활동 참여 필요성을 지속적으로 홍보함과 아울러 표

준전문인력 양성을 위한 교육, 세미나, 국제회의 국내유치 등 전방위적 지원활동을 수행해나갈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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